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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수의 시험 

 들어가면서. 마귀/사탄에 대해 

• 구약 이해: 재판상황에서 고소인 역할 (욥 1:11; 2;4; 슥 3:1=> 마 4:3, "시험하는 자" [ò peira,zwn], 사탄[satana/j] => 마 16:23, 베드로에게) 

• 후기 유대교—신약 이전: linked to/ identified with an independent evil principle or with the angel of death.  

• 신약 이해: 고후 4:4 "이 세상 신" (ò qeo.j tou/ aivw/noj tou,tou)=> 눅 4:6 "이 세상의 모든 영광/권세 내꺼!" 

• 참고. TDNT 2:72-81, "dia,boloj" 

 

 예수의 시험 (마 4:1-11) 

 

• 질문. 특별한 시험인가? 누구에게나 있는 일—예수도 예외가 아님  

• "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... " (=> 3:17) 

o 예외(privilege)를 말하나? 그렇다면, 특별대우 (세상의 이데올로기, 지배원리) 

o 정체성 문제=> 다른 가치관. 네가 만일 하느님의 사람, 하느님의 복음을 사는 사람이라면.... 배경 

(3:17 "이는(ou-to,j, this) 내 사랑하는 아들"=> 누구들으라고 한 말인가? ), 고로 도전! 

 

• 시험/도전의 성격: 세상 이데올로기 vs 하느님 이데올로기 => 예수의 삶을 지배하는 복음/가치관은? 

1. 떡—의식주, 일상의 방법 vs. 기적/예외; 하느님을 시험/예외=> 특히 광야에서 금식이후의 일. 

(춥고 배고픔). 당연한 요구, 그러나 임의로 기적/예외(privilege)를 기대함?  X 아니올씨다! 대응방법. 하나님의 말씀(lo,goj)=> 하나님 생각/철학/가치관/이데올로기/복음 => 막 1:14-15 

2. 거룩한 성, 성전 꼭대기=> 초점은 누구의 생각/욕심인가. 하느님의 능력/기적이 아님!  

⇒ 마귀의 요구 + 하느님의 응답(순종)???  그런 [상식을 벗어난] 게임의 룰대로 싸우기 보다는, 피하는 것이 상책. 교훈=> 기도하는 태도. 내 기도/요구가 마귀(세상)의 요구는 아닌지? 

⇒ 종교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? (마 27:40, "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더든..." 

3. 권세와 영광. 이것을 위해 내 영혼을 팔 수 있나? 사단아 물러가라, 하느님만 섬기라 (<= 신 6:1-13). 어떤 하느님=> 지금의 말: 어떤 철학/가치관/복음?  

 

• 시험의 결과.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고, 그에 맞게 행동.  

• 현대의 말로 번역. 오늘날은 하느님이 하나라고 정의. (최고, 최상이어야하는 논리적 이유).  

o 질문은, 네 하느님이 누구냐? 정체성 형성  

o 신 6:4, (다른 신이 아닌) 야훼가 우리 하느님. 출 20.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? 나만 봐!=> 

(힘이 좀 없어도, 재물이 없어도,… ) 창 1장의 의미. 야훼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. 세상 지배논리와 다른 이데올로기/가치관/복음. (cf. 마 4:8-9 vs. 마 28:18) 

 

 

 

--------------------- 생각해 보기 

1. 이 세상의 경영방식(힘의 원리)이 교회 내에 얼마나 깊이 작용하고 있나? 

o     

o    

o  

 
 

2. 내가 믿고/가르치는 가치관/복음을 내가 살지 못한다면, 무슨 효용이 있나? (마 23:1-4) 

o     

o    

o  

 
 


